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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명품의 미래 
16. 명품은 플랫폼이다

Lesson1. 오픈 플랫폼에서의 명품 전략 : 제휴와 협업
[bookmark: _GoBack]오픈 플랫폼은 ‘walled garden’ 즉 ‘울타리 쳐진 정원’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시장으로 유통시키고 매스미디어에 광고를 함으로써 매출을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픈 플랫폼에서는 기업을 오픈하고 다른 기업이나 개인들과 연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제휴와 협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esson2. 개인브랜드가 주는 시사점
생산자 브랜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브랜드의 범람에 고객들도 식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로 권력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앙지는 인터넷입니다. 정보의 민주화, 정보의 평준화가 일어나면서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힘이 이동하는 파워 쉬프트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고객들과도 제휴하고 협업해야 합니다. 그래야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product 차원에 머물러 있다가는 지금까지 명품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한 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Lesson3. 명품은 플랫폼이다.
명품의 전략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심은 ‘명품 스피릿’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 명품 스피릿이라는 본질을 유지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은 상황에 적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해가는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진부화 시키는 노력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명품의 법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플랫폼’입니다. 마켓도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미디어도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비즈니스 생태계 전체가 오픈플랫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명품은 플랫폼이다” 이것이 새로운 명품의 법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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